
눅 23:44-47
히 10:19-22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44 어느덧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눅 23:44-47
Luke 23:44-47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47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눅 23:44-47
Luke 23:44-47



19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히 10:19-22
Heb. 10:19-22



21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히 10:19-22
Heb. 10:19-22





지오디(groove over dose)
의 “길“



내가 가는 이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옌지 아니면 내가 사랑
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수 없네







스가랴 9:9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
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
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
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다.



종려주일(Palm Sunday)

고난주일(Passion Sunday)



본문 47절 “이 사람은 참으로 의
로운 사람이었다.”

막 15:39 “참으로 이분은 하나
님의 아들이셨다.”









I. 세상에는 죽을 길 밖에 없습
니다.



롬 3:10 “의인은 없다. 한 사람
도 없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
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
습니다.

롬 6:23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
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입니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잠 14:12 사람의 눈에는 바른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
르는 길이 있다. 



전 1:2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
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II.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셨
습니다.



히 10:19-20 
19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
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
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
다. 
20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
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
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요 14: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
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
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ESV)”



행 4:12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
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
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
습니다.





히 4:15-16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
(the throne of grace)

= 시은좌



약 1:17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
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
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III.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 10:22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
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겔 36:25-27
25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
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
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
하게 씻어 주며,



26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
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
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